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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조사 연구
*장 운정1), 전 미화2), 김 윤경3)

Survey for Renewable Energy Policy of Japan and China
*Woonjeong Jang, Mihwa Jeon, Yoonkyung Kim

Abstract : This paper reviewed laws and policies of renewable energy in Japan 
and China. Japan has enacted laws and implemented policies of renewable energy 
since 1980 for their energy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blem, and nowadays 
renewable energy is one of solutions for UNFCCC and Kyoto Protocol. Japan plays 
a leading role in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s second largest energy 
consumer, China generates a lot of pollution from their energy use. However 
Chinese government attempt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suggests to use renewable energy in the way to reduce pollution 
and improve living standards. Korea focused on renewable energy as one of motive 
power in Green Growth. Review for renewable energy policy of two countries gives 
Korean policy implication and helps "Green Growth", national them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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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는 유한한 자원, 
기후변화, 세대간 형평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저
탄소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며, 현 시점은 그 전환
점이라 할 수 있다. G8 Summit은 기후변화협약의 
Annex-I 국가들이 2050년까지 전세계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50% 감축하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려면 에너지 절약
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원 구성을 화
석연료보다 CO2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
체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는 유력한 선택안이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과 보호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보다 상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녹색성장
(Green Growth)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어 신재
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을 모색하면
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은 경제 활성
화와 고용 촉진에 기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은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
과 고용 확보를 연결하는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목표
를 설정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제 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년~2030년)」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대비 
2.24%(5,225천 TOE, 대수력 포함)인 신재생에너

지의 보급률은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33,027천 TOE)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을 5배, 보
급량을 6배 이상으로 증가시켜 해외 주요국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확대하겠
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주요국인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각 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일본은 높은 에너지효율
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소비
국이므로 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중요성을 
가진다. 일본은 “저탄소사회”를 지향하는 신재
생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고,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 1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
로 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정리한다.

2.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2.1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재생가능에너지보급정책토론회(再生可能エ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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ルギー普及方策検討会)(2009)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CO2 배출 등의 환경
부하가 적은 영속(flow)적인 에너지원”으로 정
의된다. 신에너지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
이오매스발전∙폐기물발전, 태양열이용, 바이오
매스열이용, 폐기물열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에 수력발전, 지열발전, 해양온도차발전, 파
력발전, 조석발전, 조류발전을 더한 것이 신재생
에너지이다. 

일본은 1980년에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에너지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NEDO와 NEF를 통한 설비도입으로 신에너지 소비
를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이 일본의 신재
생에너지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자료: 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方策検討会(2009)

Fig. 1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도입 추이

그리고 2003년에 “일본판 RPS법”이라고 일
컬어지는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
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전력판매사
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포함 의무를 법제화하
였다. 또한 그린전력증서제도와 그린전력기금을 
창설하여 신에너지의 의무적 사용을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치조성제도를 
종료하면서, 신에너지 사용을 보조정책에서부터 
시장의 평가로 전환하였다. 2007년에는 일본판 
RPS법을 검토하여 신에너지 사용 목표를 2010년
의 122억 kWh에서 2014년 160억 kWh로 설정하였
고, 2015년 이후의 목표는 2010년에 다시 검토하
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수준은 세계
적 기준과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다. 재생가능에
너지보급정책토론회(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方
策検討会)(2009)에 따르면 일본의 태양광발전 도
입량의 증가률은 세계 평균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이며, 태양열 이용의 누적 도입량은 감소하
고 있다.

2005년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도입량은 1차 에
너지공급량의 약 5%(원유환산 2,933만 kl, 대규

모 수력 포함)였지만, 2020년에는 도입가능량이 
약 10%(원유환산 5,331만 kl, 대규모 수력 포함)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비율은 2005년
의 약 9%(990억 kWh, 대규모 수력 포함)에서 
2020년에는 약 18%(1,868억 kWh, 대규모 수력 포
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 1: 2005년은 IEA의 1차에너지공급을 기준으로 함. 
일본은 장기에너지수급 전망 및 신에너지부회긴급제
언 등을 기준으로 함. 중국은 2006년의 실적임.
주 2: 2020년은 EU 각국의 최종에너지소비를 기준으로 
함. 일본은 장기에너지수급 전망최대도입기준의 1차
에너지 공급을 기준으로 함. 중국은 IEA의 1차에너지 
공급기준임.

자료: 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方策検討会(2009)

Fig. 2 1차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2.2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을 필두로 신재생에너
지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低炭素社会つ
くり行動計画)」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교토의
정서에서 정한 2008~2012년의 온난화가스 6% 저
감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
동　계획」에 따른 2020년, 2030년, 2050년의 단
계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량의 신재생에너
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 목
표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60~80%의 온난화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비전 A와  비전 B를 설정하여 경
제성장을 지속하면서 80% 정도의 온난화가스를 
감축하는 목표에 대한 방법을 Table 1과 같이 제
시하였다. 비전 A는 경제발전∙기술지향형으로 1
인당 연간 GDP성장률 2%와 인구 9,500만명을 가
정한 경우이고 비전 B는 지역중시∙자연지향형이
며, 1인당 연간 GDP성장률 1%, 인구 1억명을 가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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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비전

태양광발전의

발전용량

비전 A
'50년에 '05년 대비 

120배까지 확대

비전 B
'50년에 '05년 대비 

140배까지 확대

풍력, 소수력, 

지열발전의

발전용량

비전 A
'50년에 '05년 대비 

14배까지 확대

비전 B
'50년에 '05년 대비 

17배까지 확대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9)

재생가능에너지보급정책토론회(再生可能エネ
ルギー普及方策検討会)(2009)는 일본이 국가경
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 회복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도입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 일본이 중점
적으로 도입해야 할 분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
전, 지열발전, 소수력발전, 바이오매스 이용, 태
양열과 지중열 등의 열 이용 등을 제시하였다.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도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분야이며, 일본
이 관련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어서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
은 대량생산으로 도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
상되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지역적 편
중이 작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보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일본이 기술적 우
위성을 갖고 있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태양광발
전의 축전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태양
광발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보급정책토론회(再生可能エネ
ルギー普及方策検討会)(2009)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하여 경제적 지원정책 외에 비경
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도 언급하였다. 신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추진할 때 입지와 공사 등
에 관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않아야 
하며, 도입 여부가 신속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사업과의 
장벽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3.1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年鑑) 2008」에 의하
면, 2007년도 중국의 총에너지 생산량은 23.5억 
tce이었다. Table 2처럼 중국의 에너지원별 비중
에서 석탄의 생산량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990년의 4.8%에
서 2007년의 8.2%로 1.7배 증가하였다. 

Table 2  중국의 에너지원별 비중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7

석탄 74.2 75.3 72.0 76.5 76.7

석유 19.0 16.6 18.1 12.6 11.3

천연가스 2.0 1.9 2.8 3.2 3.9

수력,원자력,풍력 4.8 6.2 7.2 7.7 8.2

자료: 中國統計年鑑(2008)

중국의 2008년 태양전지 총생산량은 1,821 MW
로 전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세
계 25대 태양전지 생산기업 중에 8개의 중국 기
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2007년 기준 
태양열온수기 시장의 66.7%를 선점하여 세계 1위
의 생산국이 되었으며, 전세계 태양열온수기의 
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2007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106 MW로 세계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16%이며, 중국 전체 발
전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8%로 낮은 
수준이다. 

풍력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부문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대
부분은 풍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신규 
증가 설비용량은 3,449 MW, 2008년 신규 증가 설
비용량은 6,246 MW에 이르고 2008년 말 누적 총 
발전설비 용량은 126만 kW로 신규 증설 발전설비 
용량 부분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누적용
량 부분에서는 세계 4위를 기록했다.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이 발표된 이후에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고 전
체 설비용량의 70.8%가 2005년과 2006년에 신설
되었다.

3.2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중국 정부는 2005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 수립한 「제 11차 5개년계
획(2006~2010년)」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추진
을 목표로 언급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
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에너지사업의 우선분
야로 설정하고, 전력회사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량 매입을 의무화하였다. 매입가격(도매전력
요금)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의 인가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촉진에 배려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매입∙계통
연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소
매전력요금에 전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총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10%(2005년은 7.5%), 2020년에는 16%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장기발전목표를 구체
적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
을 2007년에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Table 3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시장할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장할당은 총발전량에 대한 수
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율을 2010
년에 1%, 2020년에 3%를 달성하고, 권익발전설비



- 292 -

용량 300만 kW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발전총용
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율을 2010년에 
3%, 2020년에 8%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전력망기업에 대한 “신재생에
너지발전에 관한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
여 석유기업에 대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혼합 휘발유 판매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신재생에
너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투입을 확
대하며 세제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Table 3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중장기발전계획”의 도입 목표

2005 2010 2020

에너지소비 전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7.2 10 16

신재생에너지의 연간이용량

(표준탄)(억톤)
1.6 2.7 5.3

총발전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수력을 제외함)(%)
- 1 3

수력발전 설비 용량(억kW) 1.17 1.8 3

풍력발전 설비 용량(만kW) 126 500 3,000

바이오매스발전 설비 용량(만kW) 200 550 3,000

메탄가스 연간 이용량(억㎥) 30 190 400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만kW) 7 30 180

태양열 온수기 집열 면적(억㎥) 0.8 1.5 3

바이오에탄올 연간 이용량(만톤) 102 200 1,000

자료: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2008)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3월에 「신재생
에너지발전 제 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06년 ~ 2010년의 기
간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목표와 중점촉진분야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풍력발전 도입에 대한 중
장기발전목표 수치를 상향하였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일본과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관련 정책도 다양
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의 
Annex-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국이
며,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 대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과 중국의 중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국의 신재
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며, 신재생에너
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일본은 1980년부터 신재생에너지관련 법을 제
정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였다. 에너지효
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원의 구성을 변화하여 에너지원단위를 낮
추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여서 경제성장과 환경보
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약 30년 동안에 걸
친 정책의 결과로 일본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에너지소비국이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환경오염물질의 배
출량도 크다.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고 경제, 사
회와 환경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기위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
키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제안하고 있다. 
IEA는 개발도상국이 온난화 대책을 포함하는 경
우 에너지공급에 관한 다른 대책보다 신재생에너
지의 보급이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설비규모가 작고 초기비용이 낮은 점,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서 단기에 설치가 
가능한 점, 운전과 유지가 용이한 점을 언급하였
다. 중국의 경우 법 제정과 정책 실시 기간이 단
기간이므로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으나, IEA의 
제안과 중국의 에너지소비량을 고려하면 신재생
에너지분야는 앞으로 더욱 큰 성과를 도출할 것
으로 전망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원천기술
연구센터사업의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 지정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연구센터의 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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